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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의 어휘를 정리할 것인가 묻는다면 아마도 어휘 선태의 자유라는 측면에 

서 대부분 정책적 규제를 원치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1936년 조 

선어학회의 r표준말 모음」으로 방언이나 와어 (說語)의 제한을 받아 왔고， 해방 

후 1948년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찾기」를 비롯한 일제 잔재 일소와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일본어와 외래어 및 한X때의 사용이 제약되어 왔다. 이런 어휘의 제한 

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특히 각종 교과서에서는 이런 제약이 하나의 규범처럼 

되어 있는것이다. 

1. 얼본한자어의 정체 

위에서 언급한 r우리말 도로찾기」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1946년 6월에 일본 

말을 우리말로， 일어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정화할 방침을 세우고 초안 

을 작성하여 국어정화위원회에서 토의하고. 1947년 2- 10월에 다시 1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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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심사안을 만들어 발표， 또 수정， 1948년 1월에 전체 위원회에 

서 통과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938개의 일본어를 일소하기 위한 정화안인 

데， 그 한지어는 과연 다 일본어인지 중국의 r漢語大詞典J 13권 (1990-93)을 

근거로 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려 한다. 

1) r우려말 도로찾기J (1948) 훈폭어 

일본어 : 明鏡→내 주기， 編t짧→목다리 양화， 受付(口)→접수(처) , 內譯

→속가름， 養홈→뒷다짐， 追越→쫓넘다. 係→빙 등 

한어(出典) : 色色(素問)→여러 가지， 上衣(南中紀聞)→웃매기， 土塵(東南

行t校書)→선물， 型(堆南子)→골， IJ뺏(醒世t흐름)→심부름꾼 등 

동자이의 (出典) : 打合(朱子語類 : ※없合)→의논， 賣援(我홉五首效훌景文 

: ※收鍵鏡A)→팔아 념김 , 切手(西遊記 : ※總招)→우표 퉁 

외래한어(*일어) : iffi字→결손*入口→틀목. 組→반*組合→도중(都中) , 

*但書→그렇지만.立場→처지*手續→절차*取消→무름 퉁 

2) r도로찾기A1948) 음독어 

일본어 : 安價→헐값， 案出→생각해 내다， 案內→인도， 一묘→한번， 뼈收→ 

몰수， 짧子→뚱딴지，看過→눈지내 보기， 還層→환갑 퉁. 

한어 (出典) : 짧味(釋海)→모호-應(堆南子)→대체 , 一品(料理)(周禮)→

단찬， 依賴(敎熺燮文雅錄)→부탁， 往往(史記)→이따금 등 

동자이의 (出典) : 大勢(山居願 멈注 : 혔大漸)→여렷， 휩fJE(舊훔書 : ※核

定， 校正)→셉 ， 看板(搭: ※方言， 指招待服務)→보람판 등 

외래한어(*일어) : 暗構→은구. 圓周→돌이， ‘遠足→먼거님， 階段→충대* 

觀맥→보는 점.氣分→십기*景氣→세월， 下宿→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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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검토에서 놀랄 것은 일본어라는 속단을 뒤엎고 음독어와 마찬가지로 훈 

독어에 전거가 뚜렷한 한어계 한자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놀랄 것은 

. 한어에 수용된 일어계 한자어가 의외로 많고， 그것이 거의 근대화에 관한 어휘 

일 것이라는 종래의 인식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어에 대한 

처리로 r漢語外來詞詞典J (1984)에서 중국측이 일본 한자어 (8語的 漢語)를 외 

래어 (*표)로 밝혀 놓은 것도 거리끼지 않고 수용한 것은 배경이 어떻든 우리 태 

도와다르다고하겠다. 

국어 순화는 일본어 잔재의 일소를 통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키 위한 몸부 

림이다. 마치 임진왜란에 환도하자 만연된 왜어의 금지를 명한 것과 같은 시대 

적 과엽이다. 따라서 r우리말 도로찾기」는 광복 직후 긴급한 역사적 사명을 띠 

고 태어났고， 이것은 그 시기로 보아 끼친 영향도 매우 컸다. 당시 많은 사람은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초의 이 정부안을 믿고 추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잘못 일본어로 선별된 그 한어는 과연 근거 

가 있는 것인가? 

3) r도로찾기J (1948)의 한어계 한자어 

훈독어(典據) : IJ뺏(醒世l를言， 張廷秀逃生救文 : 從無個j뺏來走遭. 

※指一般f庸A) ， 出口(梅훌民， 옆~j~機下詩 . 出口始i告陽. ※通向

外面的口， 道) , 出迎(蘭훌: 出迎於門外. 썼門外표嘴) 등 

음독어 (典據) : 曉妹(蔡옵， ~훌i每 : 若公子， 所謂觀擾味之利. ※含鋼， 模

觸) , 結婚(公후{~ 昭公七年 : 賢齊平. 何休注:時홉方結敵많) , 天氣

(曺조， 빨敵行 : 秋風蕭풍天氣i京. ※氣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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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서는 그 사이 왜색일소를 ‘애매’는 일본말이다. 우리말로 .모호’라고 하 

라는 식으로 목청을 높여 가르쳤고， 이런 신념은 확호히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위의 전거와 같이 일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 그 가르침이 거짓이었 

다는 자괴심으로 등에 흐르는 식은 땀을 느꼈다. 더욱 알고도 모를 일은 긴박한 

시기에도 2년이나 걸린 최현배 국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의 참여가 허위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한자어에 그토록 소원했거나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만 

들었다는말인가? 

생각컨대， 이런 한자어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전파되어 사용하다가 국어에서 

는 소원해지게 된 어휘일 것이다. 소원하다는 점에서 희구어(綠觀語)라고 하겠 

으나， 전거가 분명한 한어계 한자어를 엉뚱하게도 일어계로 오언하여 없애자는 

과오를 범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일어계 한자어의 정리는 그 이론 

과 방법이 다 중요하다. 즉 그것은 첫째 어휘의 계보를 전거에 따라 옳게 선별 

할 것， 둘째 버려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할 것， 셋째 버릴 것은 규범적 대처로 

명백하게 할것 둥이다. 

2. 규제할국어 한꺼뻐 

현재 한자어에 대한 국어사전의 처리는 그 계보를 불문하고 규범적으로 사용 

을 규제하지 않는 양상이다. 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관련어로 어원적 원말(假家 

: (2) 가게) . 동의어(:iJß加阿樹=카카오나무) . 순화어(街角 :길모퉁이) . 유의 

어 (佳客 : 佳實) 등을 밝히고， 원말도 성구에서 ‘假家柱立春’으로 쓰이기 때문이 

다. 특히 권장하는 순화어는 대상의 기준이 혼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한 

다는 원칙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국어 한자어에 대한 방만한 

정책은 재고의 여지를 느끼게 한다 

오늘날 국어의 어휘는 대략 본래어 32%에 한자어 65%라고 한다. 어휘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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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다는 영어의 14% 대 60%에 비하면 다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영어의 라틴 

계 외래어는 규제하지 않지만. 국어에서는 역사적 오욕을 씻기 위하여 순화하려 

고 애쓰고 있다. 그 대상은 일어계 한지어인데， 이와 무관한 한어계 한자어도 한 

자 폐지의 계략을 어렵다는 명목으로 덧붙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자어의 정리 

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어 ‘A’~t를 대상으로 실상을 검 

토해 보기로 한다. 

4) r漢語大詢典J(1990-93) 국어적 어휘 

한자어 :A力.A士. A才.A口 .A山시每. A之常情.A夫.A中.A心.A 

生.A民.A形. A材.A身.A事.A事不省.A物. A和.A命 등 

희구어 :A丁. ^A. A日 .A戶.A主.A地. Aê. A更.A我.A言.A君，

Atffi.. A表.A版. A定.A鬼.A後.A風.A馬.A時.A師 등 

문(고)어 : Al:.. A王.A元.A木.A危.A手. AJ1\. A公. AØ;;. A판.A 

火.A功.A市. AI!Í. A色.A次.A宇.A兵.A便.A治 등 

5) r漢語大調典J (l990-93) 외래척 어휘 

한어 :A大. A大會堂.A口弼.A平.A民公社.A民縣. A快. A{火. AiT3道，

A均.A흉.A伴.A味.A保， 시애.A堆.A款.A樣.A湖.A鍵 등 

일본어(*한어): *AA. A力車. *AI; ^工呼吸.A生觀， ‘A形 *A炳.A

格 *A員. *A氣. *A種.A稱 *A質.A選.A證. *A類.A權 등 

외래번역어 (*한어) : A才內開.A之子. *A子 *A天.A文主義.A文科學*

A我 *A性.A洋.A格.A道主義.A頭鏡.A權 등 

우선 한자어는 우리의 관점에서 국어적 어휘와 외래적 어휘로 구분된다. 이러 

한 인식은 그 계보의 전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지만. 국어적 어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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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순화를 지양하고 자연도태에 맡길 것이다. 

그리고 순화할 것은 일본어이나， 거기서도 한어계 한자어， 중국에서 수용한 외래 

한어 ， 귀화어와 근뼈어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승F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중 및 한일의 국제적 공통성을 잘 살려 보자는 

전향적 시각이다. 

6) 한어의 일에계 훤뻐 

고유한어 : 1) 色色， 上衣， 土塵， 型. +1횟. (打合， 賣援. 切手). 2) 曉味-應，

-品， 依賴. 往往. (大勢， 짧徒， 看板). 3) 出口， 出迎， 樹홉 퉁 

외래한어 : 1) jffi字， 入口， 組， 組合， 但書， 立場， 手續， 取消. 2) 暗構， 圓周，

(遠足) . 階段， 觀點， 氣分， 景氣. 下宿.5) A力車.A工. (A炳) 풍 

7) 귀화한 얼어계 훤뻐 

귀화어 :1) 明鏡. (受付， 미， 內譯. *11立， 小賣， 差出， 殘홈， 品切. 2) (했륭) . 

案出. (案內) . 一묘， 看過， 還歷， 元利， 萬話， 具申， 훨紙. {維 등 

근대용어 : 1) 亦字. ;훌型， 係. (書留) . (貨切， 車) . 妹， 林式， 假빼， 假鏡， 蘭版，

2) 暗構， 圓周， 뼈收， 많子， 下宿， 며賣， 決載， 缺席， 現金 등 

8) 얼에계 한자어의 대체어(요표준어화) 

6) 打合→議융， 協議.:f廳， 切手→(표) . 郵票， 大勢→(여렷) . 多數， 짧숨→ 

(셈) . 計算， 計定， 遠足→(먼거님) . 消風.A뺨→品格.A品 퉁 

7) 受付(口)→接受(處) . 安價→(헐값) . 뼈賣， 案內→(인도， 알립) . 引導 書留

→(등기， 올림) . 登記， 賞切(車)→(독세. 一차， 독차). 專實(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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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용자의 환원 

일본 : 決起→服뱉. }훌報→弘報， 死體→屬體， 先端→4端， 雙홈→蕭書， 手帳→

手빼. 1tl.棄→빼薦.1解→끓解， 總合→*웅合， 包帶→觸帶

중국 : li웹진→確忍， 千材→짧t. 凡何→幾何， 斗爭→l혜爭. ij뺨IJ→勝利， 危tJl→

危機. ID~-‘徵~. 표聞→뼈휩.1If-홈→葉書. DZ;煙→뺏煙 등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는 훨씬 산뜻해질 것이다. 즉 대체할 

일어계 한지어는 한어와의 동자이의어， 일어계 외래한어 ， 귀화어， 근대용어 등을 

대상으로 위 8)과 같이 다시 선별되고， 그 대체어는 8)의 괄호 한글과 같은 한자 

폐지의 의도를 분리하여 가장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택 

은 반드시 표준어 사정으로 정리하고， 대상은 비표원로 규제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 사정에서 친숙한 말(매각， 간판 등) . 한어식 조어(환력 ， 결석 등) 등은 선 

호할요건이다. 

요컨대， 한자어의 순화를 첫째 그 대상을 축소하고 구체화하여 명시하며， 둘째 

순빽와 대상어는 표준어와 비표환1의 관계로 규범화뼈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되， 사정의 기준을 선명하게 규칙화 

할 필요가 었다. 그리고 그 사정의 결과는 r표준어 규정」의 복수 표환}에 의거 

한 처리도 생각할 수 있다. 종한l]는 남북의 언어통일과 관련하여 이런 복수 표 

준어가 더욱 절실해지겠는데， 어휘는 원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정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3. 한자어 순화의 전환 

일제 잔재의 일소를 목적한 국어순회는 시작한 지 반 세기가 지났다. 이제 50 

년의 경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전환에 대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어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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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화에 의한 발전적 종결을 그 전환의 한 방안으로 제기해 보았으나， 이 방 

안은 비약할 21세기 국어정책의 한 대책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국 통일의 일환으 

로 남측의 순뼈와 북측의 다듬은 말을 통합핸 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크게 부 

각되겠고， 남북의 언어는 당분간 복수로 셜정하는 벙안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 

피하겠기 때문이다. 

비약할 21세기 국어정책이라면，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하기 어렵겠으나， 다만 

한자어의 국제화는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동양권의 단합과 함께 미구에 한자 

어의 국제어 확대 및 국별어(國別語)의 축소로 지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 

다고， 흔히 미래학자가 말하는 21세기의 동양시대를 의식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 

인 블록경제의 성장에 수반한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 

화가 비록 논리에 치우친 추상이라도 예측 가능한 시대적 이슈라면 음미할 가치 

를 인정하고 싶다.(1997 .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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